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3. 21.(목) 09:00 배포 2024. 3. 21.(목) 09:00

농지관리도 디지털 관리체계로 전환 
- 인공지능(AI)기반 농지조사·분석, 농지현황 DB화로 체계적인 농지관리시스템 구축  

- 본인 소유·임차 농지 정보조회, 임대차 만료농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

 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최근 인공지능(AI), 드론 등 최신기술을 농지조

사에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

밝혔다.

  농지의 취득·소유 및 이용·전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상시조사 업무

에 AI 기반의 지장물 자동식별 등 분석기능을 활용한다. 올해는 지난해 시

범 실시한 AI 농지분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 정확도를 높

일 계획이다. 농지조사 및 분석결과는 농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 공간정보 

통합시스템과 전국 지자체 농지대장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. 

  공사는 지난해 농지원부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

데 필요한 889만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. 종

전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이 55필지에 불과하던 것을 모바일앱과 항공촬

영 및 드론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하루 조사물량을 111필지로 약 2배 가량 

끌어올렸다. 

  민원인의 농지정보 조회 및 농지대장 발급 서비스도 대폭 개선되었다. 

농지공간포털(https://njy.mafra.go.kr)을 통해 농지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농지정

보*를 조회하고 정부24 연계를 통한 농지대장 발급 등 원스톱(one-stop) 

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

  * 농지위치,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, 전용이력, 임대차여부, 농지대장 작성여부 등

  또한, 올해부터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국민비서*를 통한 

농지 임대차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**를 오픈하여 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

활동도 지원하고 있다. 

 * 국민비서란?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대국민 온라인 

서비스(행정안전부 주관)

** 계약종료 1년 전, 6개월 전, 2개월 전, 종료 시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통한 알림(총 4회)

  이영훈 농지관리처장은 “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및 

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효율성과 불편해소를 통해 고객만족이 향상되었

다”면서, “디지털전환은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인만큼 농지관리분야의 

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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